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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 프로그램 꺠1일 (화)

갈데까지가보자 1일 오후8시20분

수양산화랑골사슴농장을가다

경북 영동 수양산 자락의 화랑골 첩첩산
중.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
각종 농기계와 한 눈에 담을 수 없는 규모의
사슴농장 뿐이다. 김오곤 한의사는 때마침
경운기를 타고 지나가는 진봉길씨를 발견
한다.

그는 “하나를 하더라도 통 크게 해야 직
성이 풀린다”며 33,057m²(1만평) 규모의
부지를 개간했다. 피라미드 구조로 된 집
모양에 대해서도 그는 “1959년 사라하 태
풍으로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됐다”면서 “바
람이 많이 부는 골짜기에 살기 위해 수천년
세월에도 끄덕 없는 피라미드에서 영감을
받았다”고 말한다. 오후 8시20분 방송.

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

‘다음카카오 vs네이버’ 모바일게임전쟁 2라운드
다음카카오 프렌즈IP로 매출 반전 기대
‘애니팡맞고’ 등 웹보드게임도 출시준비

네이버 ‘레이븐’ ‘크로노블레이드’ 히트
‘엔젤스톤’이어대작AOS ‘난투’ 9월출시

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모바일게임 경쟁
이 뜨겁다. 지난 상반기 네이버가 모바일게임
마케팅 플랫폼 ‘위드 네이버’(with NAVER)
를 론칭한 뒤 출시게임들이 줄줄이 흥행에 성
공한 가운데, 기존 강자였던 다음카카오가
‘카카오게임하기’(for KaKao)에 다양한 장
르의 라인업을 갖추며 반격채비를 마쳤다. 네
이버는 4번째 위드 네이버 타이틀 출시를 앞
두고 있다.

뀫다음카카오, IP활용과 웹보드 도전
다음카카오는 2012년 카카오게임하기를 내

놓으면서 국내 최강 모바일게임 플랫폼 사업자
로각광받았다.출시하는게임마다연이어히트
작 반열에 올려놓았고, 누적가입자는 5억명을
돌파했다. 하지만 지난해 중반부터 비(非)카카
오게임의흥행과함께개발사이탈등으로위기
를 맞았다. 지난 상반기부터 위드 네이버가 강
세를보인것도다음카카오모바일게임사업위
기론에불을지폈다.실제로다음카카오의지난
2분기 게임플랫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
비교해13.7%감소한540억원을기록했다.

다음카카오는 현재 다양한 위기 타개책을
준비하고 있다. 선봉에 선 것은 카카오톡 캐
릭터인 ‘카카오프렌즈’의 지적재산권(IP)을
활용한 게임이다. 첫 타이틀로 NHN픽셀큐
브와 공동제작해 최근 출시한 ‘프렌즈팝 for

KaKao’는 앱스토어 전체 무료 순위 1위에 오
르는 등 순항 중이다. 다음카카오는 프렌즈팝
을 필두로 연내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게
임을 추가로 선보이는 한편 향후 협업 등을
통해 카카오프렌즈 IP 게임을 분기당 1∼2종
씩 출시할 계획이다. 모바일 웹보드게임 도입
도 다음카카오의 위기 탈출 전략이다. 다음카
카오는 카카오게임하기의 첫 흥행작인 ‘애니
팡’의 개발사 선데이토즈와 손잡고 ‘애니팡맞
고’ 등을 준비 중이다. 이 밖에도 넷마블게임
즈의 ‘백발백중’과 네시삼십삼분의 ‘로스트킹
덤’ 등 대작들도 신규 라인업에 추가했다.

뀫네이버, 4번째 타이틀 ‘난투’ 출시 초읽기
네이버는 상반기 모바일게임 플랫폼 위드

네이버를 내놓으며, 이 분야의 새 강자로 떠
올랐다. 넷마블게임즈와 손잡고 선보인 ‘레이

븐’과 ‘크로노블레이드’가 연이어 히트하며
연착륙했다. 특히 레이븐의 경우 현재까지도
구글플레이에서 매출 1위를 유지하며 롱런하
고 있다. 네이버는 또 7월 3번째 타이틀 ‘엔젤
스톤’을 내놓았으며, 현재 4번째 타이틀 ‘난투
with NAVER’ 출시를 준비 중이다. 난투는
쿤룬코리아의 대작 모바일 공성대전액션(AO
S)게임이다. 최근 비공개 테스트를 성공적으
로 마쳤으며, 9월 중 출시예정. 모바일 AOS
에 최적화된 독자 시스템을 바탕으로 PC온라
인게임에 버금가는 화려한 3D그래픽을 제공
한다. 또 미세한 움직임까지 반영하는 정교한
컨트롤을 통한 치열한 개인간대전(PvP)의 긴
장감도 만끽할 수 있다. 지난해 11월 중국 앱
스토어에 출시된 뒤 최고 인기 랭킹 2위, 매출
랭킹 2위에 오르는 등 흥행성을 이미 검증받
은 콘텐츠다. 김명근 기자 dionys@donga.com

5.5인치 풀HD디스플레이·3GB 램 장착

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등으로 예전에
비해프리미엄고가스마트폰에대한수요가줄
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중저가폰 수급에 적극 나
섰다. 이동통신3사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중저
가라인업을갖추며소비자모시기경쟁을벌이
고 있다.그 중 중저가의 전용폰 확보에 가장 적
극적인 SK텔레콤은 국내 중견기업이 해외 제
조기업과손잡고주문자상표부착생산(OEM)방
식으로제작한스마트폰까지내놔눈길을끈다.

SK텔레콤은 TG앤컴퍼니의 스마트폰 ‘루
나’를 4일 국내 단독 출시한다. 예약가입은
1일부터 온·오프라인을 통해 받는다. TG앤컴
퍼니는 디스플레이와 N스크린 디바이스 등을
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. 이번 제품은 이 회사
가 애플 ‘아이폰’ 등을 생산해 온 대만의 폭스

콘에 주문해 제작했다. 제품의 특징은 국내 출
시 안드로이드폰 중 최초로 기기 전체 메탈 유
니바디를 적용했다는 점이다. 또 5.5인치 풀H
D디스플레이와 3GB 램(RAM) 등 프리미엄급
사양을 갖췄다. 출고가는 40만원대.

한편 SK텔레콤은 올해 알카텔의 ‘아이돌착’
과 LG전자의 ‘밴드 플레이’, 삼성전자의 ‘갤럭
시폴더3G’ 등 중저가 전용 단말을 잇따라 내놓
으며 라인업을 강화했다. 이는 단통법 시행 이
후 ‘실속형’ 단말을 선호하는 고객 수요가 늘어
난데 따른 전략으로 분석된다. 실제로 SK텔레
콤의 2분기 출고가별 단말 판매 비중을 단통법
시행 이전인 지난해 9월과 비교해 보면 고·중
가 비중은 80%에서 53%로 떨어진 반면 저가
비중은 20%에서 45%로 급증했다. 통상 출고
가 기준으로 고가는 70만원 이상, 중가 40만∼
70만원,저가 40만원이하로나뉜다. 김명근 기자

SK텔레콤 OEM중저가폰 ‘루나’ 4일출시

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신모델 10종 출시

세탁기 차별화 경쟁이 뜨겁다. LG전자가
드럼과 통돌이를 결합한 제품을 내놔 인기를
끌고 있는 가운데, 삼성전자가 세탁물을 추가
할 수 있는 창문을 갖춘 드럼세탁기를 출시하
며 반격에 나섰다.

삼성전자는 간편하게 세탁물을 추가할 수
있도록 드럼세탁기 도어에 작은 창문인 ‘애드
윈도우’를 적용한 ‘버블샷 애드워시’ 신모델
10종을 1일 출시한다. 세탁과 헹굼, 탈수 등 작
동 중 ‘일시정지’ 버튼을 누른 뒤, 애드윈도우
를 열어 세탁물을 추가하고 다시 동작시키면
된다. 필요에 따라 세탁물을 헹굴 때만 넣거나
탈수 때만 넣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.또
캡슐형 세제나 시트형 섬유 유연제 등 다양한
형태의 세제와 세탁보조제도 편리하게 투입할

수 있다. 삼성전자는 국내 시장 출시를 시작으
로 내년 상반기까지 유럽을 비롯한 북미와 중
국, 중동, 독립국가연합(CIS), 아시아, 아프리
카 등 글로벌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진출할 예
정이다. 버블샷 애드워시는 17·19·21kg(세탁
기준)의 세 가지 용량으로, 출고가는 169만
9000∼249만9000원이다. 김명근 기자

세탁물추가? ‘애드윈도우’ 열어주세요

편집｜정용운 기자 sadzoo@donga.com


